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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산업, 독과점 강화 M&A 39건
공정위, 고합 나일론필름 인수 등 시정조치 … 시장지배력 확보 노려

코오롱의 고합 나일론필름 사업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생산설비 중 미가동 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

설비를 매각토록 시정조치하는 등 2002년 동종기업 간 기업결합이 크게 증가했다.

화학산업 및 의약 분야 전체의 기업결합 심사는 2001년보다 다소 감소한 39건에 그쳤다.

공정위에 따르면, 2002년 국내 기업결합 처리 건수는 602건으로 2001년보다 6.5% 감소한 반면, 기업결합 금

액은 15조3000억원으로 13.3%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.

기업결합 건수는 2000년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부실기업 처리과정에서 대형기업의 결합이 증가해 기

업결합 규모는 확대된 셈이다.

이종기업 혼합결합은 상당 폭(-20.7%) 감소한 반면, 동종기업 간 수평결합은 64.1%로 대폭 증가해 기업들이 

경쟁기업 결합을 통한 시장지배력 강화 또는 효율성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분석됐다.

특히, 계열기업 결합보다 시장확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 중 수평결합은 2001년에 

비해 무려 118.4% 증가했다.

혼합결합은 건수로는 감소했으나 전체 기업결합 중 차지하는 비중(64.1%)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또 기업결합 수단으로는 주식취득(-8.1%) 비중이 35.7%로 가장 컸으나 업양수(25.8%) 및 회사설립(3.1%)

도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수단으로 부각됐다. 임원겸임은 신고대상 범위 축소조정 등 제도개선에 힘입어 전체 

비중이 23.8%로 축소됐다.

IT산업(-33.3%) 및 금융업(-15.9%) 등이 감소한 반면, 건설(13.6%), 운수업(50.0%), 비금속광물(466.7%) 및 

음식료 제조(54.5%) 등 전통적 업종은 증가했다. 비금속광물분야 기업결합의 급증은 시멘트 및 레미콘산업(대

호레미콘 외 5개 기업의 동양메이저 업양수 등) 분야 기업결합이 14건이나 증가했기 때문이다.

서비스업은 운수, 건설 부문에서 도로, 하수처리, 교량 등 SOC투자에 따른 관련 시설운  등 M&A가 증가

한 것에도 불구하고 IT 등 정보통신․방송분야에서 대폭(-33.3%) 감소했다.

기업결합 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건)

구  분
제조업 서비스업

합계기계/조립
/금속

전기
전자

석유화학
/의약

비금속
광물

음식료 기타 소계 금융
도소매
유통

정보통신
/방송

운수 소계

2001 71 42 45 3 11 17 189 113 62 162 24 455 644

2002 67 44 39 17 17 29 213 95 49 108 36 389 602

증감(%)  ▽4
(▽5.6)

2
(4.8) 

▽6
(▽13.3) 

14
(466.7)

6
(54.5) 

12
(70.6) 

24
(12.7) 

▽18
(▽15.9)

13
(21.0)

▽54
(▽33.3)

12
(50.0)

▽66
(▽14.5)

▽42
(▽6.5)

†피취득 대상기업을 기준으로 작성

외국인에 의한 기업결합은 모두 90건으로 2001년 102건에 비해 11.8% 감소했으며, 건수 및 비중 측면에서 

다소 감소하고 기업결합 금액도 축소됐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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